
김경열 교수의 이사가는 거룩한 백성

제 강 아론의 죽음과 이후의 행진 장10 : (20-21 )

오늘의 포인트I. 
장이 왜 민수기의 새로운 전환점인지 논의한다 장1) 20 (20 )

미리암의 죽음과 아론의 죽음에서 나타난 시간표를 점검한다 장2) (20 ).
호르산에서 모압 광야까지의 여정과 여러 전투들을 살핀다 장3) (21 ).

본 강의II. 

새로운 전환점인 민수기 장1. 20

민수기 장까지의 내용 요약과 이후의 문맥1) 20

차 인구조사와 광야 여행의 준비A. 1
제 강 민수기 개론( 1 : )

제 강 차 인구조사와 진영의 배치 민 장2 : 1 ( 1-2 )
제 강 레위인의 성막을 위한 임무 장 장3 : (3-4 , 8 )
제 강 거룩한 진영을 위한 법들 장4 : (5-6 )
제 강 광야 행진을 위한 준비 장5 : (7, 9-10 )

 배교로 얼룩진 광야에서의 여정B. 
제 강 바란 광야까지의 불평의 여정 장6 : (11-12 )
제 강 바란 광야에서의 정탐과 배교 장7 : (13-14 )
제 강 제사법의 보완과 고라 일당의 반역 장8 : (15-16 )
제 강 사제들의 직무 장9 : (17-19 )
제 강 아론의 죽음과 이후의 행진 장10 : (20-21 )
제 강 발람 이야기 장11 : (22-25 )

차 인구조사와 가나안 입성 준비C. 2
제 강 차 인구조사와 땅에 들어갈 준비 장12 : 2 (26-31 )
제 강 땅 분배와 관련된 규정들 장13 : (32, 34-36 )
제 강 년 광야 여정의 총정리 장14 : 40 (33 )

민수기 장의 중요성2) 20
정탐꾼 보고 대회 이후 년간의 방랑이 시작되는 시점(1) 38
그러나 년간의 여정 대부분은 공백으로 남겨진다 왜(2) 38 . ?
제 년의 사건들로 직행한다 아론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들(3) 40 : 



민수기 장의 시간표2. 20

미리암 죽음의 시점은 첫째 달에 에 대한 두 견해 1) ? “ ”
제 년 월인가 아니면 제 년 월인가3 1 ? 40 1 ?

제 년 월 설(1) 40 1
장 서두에서 미리암 사망- 20
장 끝에서 아론 사망 제 년 월 일 에서 확인- 20 : 40 5 1 (33:39 )

두 죽음의 간격이 년에서 년 사이일 수는 없다- 3 40 .
모세의 불순종 두번 바위를 침 은 막바지 사건이어야 한다- ( ) .

징벌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기 때문: 
이 경우 장과 장 사이에 년의 시간의 도약- 19 20 38

제 년 월 설(2) 3 1
미리암 사망 시기에 대한 암시 사망 직후인 절- : 3

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“
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
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”  

고라 사건은 초기임이 분명함- 
이 경우 장의 시간표는 크게 달라진다- 20 .

제 년설에 근거한 장의 내용 시간별 정리2) 3 20

날 짜 내 용
제 년 월 3 1 미리암 사망 절 미리암의 나이 세 안팎(1 ): 80

아론 년 후 세에 사망( 38 123 )
제 년 월 직후3 1 물 불평 사건과 모세의 불순종 절(2-13 )

제 년 이후3
에돔 땅 통과 실패 
우회와 오랜 기간 방랑 절(14-22 )

년 기간 공백38 ( )
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절“ ”(22 )

민수기 장에 여정표가 정리됨 33
제 년 40 ? 호르산 도착 호르산 모세라 신 . = ( 10:6)
제 년 월 일40 5 1 아론의 사망 절 민 에서 언급(25-29 ): 33:39

왜 년간의 기간이 공백 처리 되었는가38 ? 
아마도 비슷한 방식의 삶이 계속 배교와 불순종의 반복: 
결국 광야 년 방랑기는 초기 사건과 말기 사건에 집중되어 있음40

장의 두 핵심 인물의 죽음의 의의3) 20
미리암과 아론은 제 세대의 핵심 인물(1) 1
초기의 죽음과 말기의 죽음은 제 세대 전체의 죽음을 의미(2) 1



장은 에돔 통과 실패후 오랜 우회를 축약함(3) 20
이것은 정탐꾼 보고대회의 불순종의 결과를 보여줌(4) 

식수 불평과 모세 와 아론 의 불순종 절3. ( ) (2-21 )

고라 사건 직후의 백성들의 충격적 발언1) 

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“
차라리 더 나았을 것이다 절”(3 )

그 당시에도 동일한 불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- “ ”(16:41)

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“
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 
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
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
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절” (4-5 )  

 
물을 주시는 하나님과 불순종하는 모세2) 

하나님의 명령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- : “ ”
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침 물이 넉넉히 솟구침- – 
징계 모세와 아론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감- : 
그러나 바위에서 물이 터짐- 

 모세의 행위가 불순종인 이유3) 
하나님에 대한 불신 어떻게 말로 바위에서 물이(1) : ?
혈기를 부림(2) 
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 하는 심리 자신의 영광을 추구(3) : 
자신의 경험을 의지 출애굽 직후의 식수 문제에서 출 (4) : ( 17:5-6)

므리바라는 지명의 유래 다툼4) : “ ”

참고 시내산 도착 전의 비슷한 사건들은 어떻게 이해* : ?
만나 메추라기 식수 공급 아말렉 전쟁- / , , 
동일한 사건들의 두 가지 판본- ?
아마 이 한달 반의 경험은 향후 년 경험의 맛보기 축소판- 40 , 
같은 지명은 어떻게 이해 춘천에 있는 명동과 효자동- ? ...

에돔 땅을 우회하다 절5) (14-21 )

이스라엘의 제안 (1) 
물값과 통행료 지불하겠다- 
왕의 대로로 지나가겠다- 



에돔의 거부(2) 

아론의 후계자 엘르아살의 대제사장 임명5. 절(25-29 )
호르산에서 임명식 대제사장 옷 입힘- : 

왜 장소가 성막이 아닌가?
아론 생전에 엘르아살이 아론 대신 중책을 많이 맡음- 

호르산에서 모압 광야까지의 여정4. (21:1-20)

바란 광야 신 광야 가데스에서 호르산까지 장(= ) (20 )
에돔 통과 실패- 

년 간의 광야 방랑- 38
호르 산에 도착- 

엘르아살의 대제사장 후임 임명식 아론의 죽음 절: , (25-29 )
호르 산 출발 약간 북상 네겝 지역- : ( )

네겝에서 모압 광야 비스가 산까지 민 장을 참고(21:1-20) - 33 .

네겝에서 아랏과의 전투 승리함 호르마라 부름1) : . (21:1-3)
 남하하는 도중에 불평과 불뱀 재앙2) 

에돔을 재차 우회해서 남하하자 백성들 불평- 
또 다시 모세의 중재와 탄원 - 
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아남- 
놋뱀 예수님 요 - = ( 3:13-15)

모압 광야 비스가 산까지 민 장을 참고3) (21:10-20) - 33
중요한 두 지점 세렛과 아르논- : 

세렛 골짜기 세렛 강 도하 에돔과 모압 국경  (1) ( ) : 
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“

삼십팔 년 동안이라 신 ”( 2:14) 
에돔 통과 신 : ( 2:1-8)

아르논 골짜기 아르논 강 도하 모압과 아모리 국경   (2) ( ) : 
모압 통과 신  : ( 2:8-9)

모압 광야 근처의 비스가 산에 도착함* 

모압 광야에서의 여러 전투5. (21:21-35)

모압 광야 근처 비스가 산꼭대기에 도착1) 
아바림 산 비스가 산 느보산의 관계* , , ?

모압 광야의 역사2) 
원래 모압의 영토- 



아모리 족속이 모압을 남쪽으로 밀어냄- 
아르논 강이 국경선이 됨- 
그러나 국경 수비가 허술해서 이스라엘이 넘어감- 

아모리 왕 시혼을 격파함 절3) (21-32 )
아모리 왕 헤스본 왕 신 - = ( 2:26)
시혼과의 협상과 협상 결렬 시혼의 선공- , 
이스라엘의 승리 얍복강까지 진격 암몬 땅 근처- : ( )

바산 왕 옥을 격파함 절4) (33-35 )
바산은 얍복강 북쪽의 아모리 족 세력- 
바산 왕도 아모리 족속의 왕 아모리는 집단 연맹체- : 
신 은 바산 왕 옥이 거인이었다고 말함 침대 규빗 규빗- 3:11 : 9 , 4
바산 왕이 먼저 선공 방어와 보복- : 

개 도성이 정복되면서 진멸 헤렘- 60 ( )

갑자기 얻은 보너스 땅 요단 동편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몫5) : , , – 
  

오늘의 적용III. 
우리는 세상의 쾌락과 돈 명예라는 애굽 땅을 그리워하지 않는가1) , ?
우리에게는 모세의 혈기 허영심 아집이 없는가2) , , ?
우리는 놋뱀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자3) .
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스라엘은 가장 강한 군대였듯이 우리도 그러하다4) .


